송천2동 통장협의회·주민센터, 매달 환경정화활동으로 깨끗한 마을 만들기 앞장
전주시 송천2동 통장협의회와 송천2동 주민센터는 지난 10일 오후 2시부터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에는 통장협의회와 주민센터 직원 등 약 50명이 참여했으며, 송천2동 내 청소 취약지역 10곳을 선정해 10개 조로 나누어 정화활동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골목길과 공터, 상습적으로 쓰레기가 쌓이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방치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며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송천2동은 매달 정기적으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통장들과 주민센터 직원들은 주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마을 곳곳을 살피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방치된 쓰레기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고 해충이 늘어나는 등 주민 불편이 커질 수 있어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날 참여자들은 깨끗한 마을은 특정 누군가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 모두의 작은 실천이 모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쓰레기를 줍는 사람과 버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집 앞과 생활 주변을 스스로 청결하게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더욱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송천2동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환경정화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